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록밴드 YB(윤도현, 박태희, 김진원, 허준, 스캇 할

로웰)가 폴란드의 최대 음악 축제인‘Pol&Rock 페

스티벌’에 초청됐다. 이 행사에 한국 밴드가 초청

된 것은 YB가 최초이다. 

YB는 8월 2~4일 펼쳐지는 Pol&Rock 페스티벌

에 둘째 날인 3일에 세컨드 스테이지의 마지막 무

대를 장식할 예정이다.

올해로 24회를 맞이하는 Pol&Rock 페스티벌은 

세계 10대 음악 축제 가운데 하나이며‘우드스탁 

페스티벌’로 잘 알려져 있다. 이번 페스티벌에는 

IRA, 미슬로비츠, 애시드 드링커스, 레스드레스 등

의 폴란드 밴드를 비롯해 주다스 프리스트, 아크 

에너미, 유 미 앳 식스 등 세계적인 밴드가 무대에 

오를 예정이다.

Pol&Rock 페스티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YB

를“대한민국의 가장 큰 록밴드”라고 소개했다. 

YB는 Pol&Rock 페스티벌 시작으로 영어 앨범 발

매 등 다양한 해외 활동을 계획 중에 있다. 9월 1-2

일에는 국카스텐과 함께 한국에서 콘서트‘몽타

주’도 연다. 

YB, 폴란드 ‘Pol&Rock 
페스티벌’ 초청

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(사진)이 

가요계에 불거진 순위 조작 의혹과 

관련해 조사를 의뢰했다.

박진영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

을 통해“업계의 여러 회사와 이 문제

에 대해서 논의를 마치고 문체부, 공

정거래위원회에 우선 조사를 의뢰하

고 추가 결과에 따라 검찰에도 이 문

제를 의뢰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

그는“제기된 의혹들이 명백히 밝혀

져 하루빨리 아티스트들과 회사들이 

본래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.”고 덧

붙였다. 

최근 한국 가요계와 네티즌 사이에서는 특정 아티

스트 또는 매니지먼트가 음원을 사재기해 음원 순위

를 조작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. 

지난 4월에는 가수 닐로‘지나오다’가 음원차트에

그룹 방탄소년단(BTS)의 러브 유어셀프 결 앤

서’(LOVE YOURSELF 結 Answer) 앨범이 미국 최

대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에서 리패키지 앨

범으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. 이 앨범은 19일 

아마존 예약 판매 하루 만에 CDs & Vinyl 부문 베스

트셀러 1위에 올랐다.

방탄소년단은 지난해 미니앨범‘러브 유어셀프 승 

허’(LOVE YOURSELF 承 Her)를 업계 최초로 아마

존에 정식 유통하며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데 이

박진영 “순위 조작 의혹 조사 의뢰”

BTS  앨범, 발매 하루 만에 아마존 1위

서 1위에 오르며 논란이 됐다. 트와

이스·워너원·위너 등 막강한 팬덤

을 보유한 아이돌 그룹보다 상대적

으로 유명하지 않은 닐로가 이들을 

제치고 1위에 올라서자 네티즌들이 

음원 사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. 숀

(SHAUN)의 노래도 음원 사재기 의

혹을 받고 있다. 숀이 지난 6월 발

매한 앨범‘테이크’에 수록된‘웨

이 백 홈(Way Back Home)’이 지난 

17일 오전 1시 실시간 음원차트 1

위에 오르자 네티즌들은 다시 음원 

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다. 

이런 의혹과 관련해 숀의 소속사는“사재기나 조작, 

불법적인 마케팅 같은 것은 없다.”고 일축하며“페이

스북 페이지를 통해 이 노래를 소개한 것이 전부이고 

그 폭발적인 반응이 차트로 유입돼 빠른 시간에 상

위권까지 가는 현상이 나타났다.”고 반박했다. 

어, 올해 5월 발매한 정규 3집‘러브 유어셀

프 전 티어’(LOVE YOURSELF 轉 Tear)로 

또 다시 1위 기록을 세웠다.

18일부터 아마존을 통해 예약 판매를 시

작한 이번 앨범 역시 리패키지 앨범에도 불

구하고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, BTS는 3개 

앨범 연속 아마존 1위를 달성하게 됐다.

‘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’는 기존 발표곡 

외에 신곡 7곡이 수록되어 있으며, 다음달 

24일 발매된다.

한편 9월 초 LA 공연 예정인 방탄소년단의 이름

이 공개되지 않은 한 멤버에 대한 살해 위협과 관련

해 LA 경찰국(LAPD)은“우리는 그 문제를 알고 있

고 들여다보는 중”이라고 말했다. 

BTS멤버에 대한 살해 위협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. 

앞서 지난해 3월에는 방탄소년단의 미국 애너하임 

공연을 앞두고 SNS에 지민을 위협하는 글이 올라

왔고, 지난 5월에도 9월 미국 포트워스 공연을 염두

에 둔 유사한 내용의 글이 올라 소속사와 팬들을 긴

장시킨 바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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